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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7장  기강(紀綱)을 세우라

도 입

국가는 물론이요 작은 조직이나 한 가정을 관리할 때도 기강(紀綱)이 바로 서야 한다. 기강을 국어사

전에 보면 규율과 법도라고 하는데, 때로는 근무 자세라는 의미로도 쓰인다. 또 흔히 기강을 윗사람의 

명령체계가 잘 전달되는 상태를 일컫기도 한다. 어떤 단체든 기강이 바로 서야 질서가 잡히고 소기의 

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. 이 장에서 율곡 선생은 기강은 어떤 것인지, 기강을 어떻게 해야 잘 세우는지 

말해주고 있다.

본 문

[창려문집(昌黎文集)] 

훌륭한 의사는 사람이 수척(瘦瘠)하거나 비대한 것을 보지 않고 그 맥을 짚어 보아 병이 있는지 없는

지를 살피며, 천하를 잘 경영하는 이는 천하의 안위(安危)를 보지 않고 그 기강의 치란(治亂)을 살핀다.

〈주석〉 주자가 말하였다. “이른바 강(綱)이라는 것은 그물에[網] 벼리가 있는 것과 같고 이른바 기(紀)

라는 것은 실에 실마리가 있는 것과 같다. 그물에 벼리가 없으면 스스로 펼 수가 없고, 실에 실마리가 

없으면 스스로 풀 수가 없다. 그러므로 한 집에는 한 집의 기강이 있고 한 나라에는 한 나라의 기강이 

있으니, 이것이 바로 향(鄕)이 현(縣)의 통솔을 받고 현이 주(州)의 통솔을 받고, 주가 노(路)의 통솔을 받

고, 노가 대성(臺省)의 통솔을 받고, 대성이 재상의 통솔을 받는데, 재상은 모든 관직을 겸하여 천자와 

함께 가부(可否)를 의논하여 정령(政令)을 내는 것과 같으니, 이것은 곧 천하의 기강이다.”

[예기] 

공자가 말하였다. “하늘은 사사로이 덮는 것이 없고, 땅은 사사로이 싣는 것이 없으며, 해와 달은 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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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로이 비추는 것이 없으니, 이 세 가지를 받들어 천하에서 일을 하면, 이것을 세 가지의 무사(無私)라고 

한다.”

〈주석〉 주자가 말하였다. “기강은 스스로 설 수 없다. 반드시 군주의 마음 쓰는 것이 공평정대하고 

편당반측(偏黨反側)하는 사사로움이 없어야 기강이 매이는 곳이 있어서 서게 된다. 임금의 마음은 스스

로 바르게 될 수 없기 때문에, 반드시 어진 신하를 가까이하고, 소인을 멀리하며, 의리의 귀추를 강명

(講明)하고, 사사롭고 사악한 길을 막아 없앤 뒤에야 바르게 될 수 있다.”

[예기] 

정치가 행해지지 않고 교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작록(爵祿)으로 권면할 만하지 못하고 형벌로 부

끄럽게 할 만하지 못하기 때문이다. 그러므로 윗사람은 형벌을 업신여기고 작록을 경솔하게 시행해서

는 안 된다.

〈주석〉 여씨(呂氏)가 말하였다. “정치가 행해지지 않고 교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윗사람이 작록과 

형벌을 마땅하게 하지 못했기 때문인데, 작록이 그 사람에게 맞지 않으면 착한 이를 권면할 수 없고, 

형벌이 그 죄에 맞지 않으면 소인이 부끄러워하지 않는다. 이것을 두고 형벌을 업신여기고 작록을 경

솔하게 시행한다.”

[율곡의 풀이] 

기강(紀綱)이란 국가의 원기(元氣)이니 기강이 서지 않으면 만사가 망가지고, 원기가 튼튼하지 않으면 

백해(百骸 몸에 있는 모든 뼈)가 풀어진다. 오늘날 논의하는 사람들이 입만 열었다 하면 바로 기강을 세워

야 한다고 말하지만, 아직 그 요체를 잡은 자가 있다는 말은 듣지 못했다. 

대개 정치를 하는 데 기강을 잘 세운다는 것은 마치 학자가 의(義)를 모아서 호연(浩然)의 기를 쌓는 것

과 같다. 어찌 한 가지의 영(令)이 바른 것을 얻고, 한 가지의 일이 마땅한 것에 적합하다고 하여 갑자기 

그 효과를 보겠는가? 

대체로 위에서는 반드시 다스려야겠다는 뜻이 없고 아래에서는 녹을 타 먹겠다는 마음만 품고 있어

서, 착한 이를 보고도 등용하지 못하고, 악한 이를 보고도 물리치지 못하며, 공 있는 사람이라 해서 반

드시 상을 받는 게 아니며, 죄가 있는 사람이라 해서 반드시 형벌을 받는 게 아니어서 도학(道學)이 폐절

(廢絶)되고 교화가 무너지고 풍속이 쓰러져서, 오직 권세와 이익만을 좇고 기강을 세워야 한다고 말로만 

떠든다. 이 어찌 고질(痼疾)에 걸린 사람이 입으로는 양약(良藥)을 말하면서 실지로는 목으로 넘기지 못한

다는 것과 다르겠는가?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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반드시 임금이 먼저 뜻을 정하여 학문을 바르게 하고 몸을 성실히 하며, 호령을 발하고 일을 거행하

는 것이 순수하게 대공지정(大公至正)한 도에서 나오지 않는 것이 없어야 한다. 신하들로 하여금 다 맑은 

하늘에 뜬 밝은 해처럼 임금의 마음을 우러러보게 해야 한다. 보고서 느낌이 일어 흥기된 뒤에야 어진 

이를 높이고 능한 이를 부리고, 망령된 이를 쫓아내고 간사한 이를 제거하며, 실적을 따져서 상벌을 분

명히 하며, 일을 시행(施行)하고 조처하는 것이 천리에 순하고 인심에 합당하지 않는 것이 없을 것이니, 

크게 일세를 복종시킨다면 기강이 진작되고 명령이 행해지고 금령(禁令)이 지켜져서 천하의 일이 모두 

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없을 것이다. 

이것이 이제(二帝 : 요·순)와 삼왕(三王 : 우·탕·문무)이 인심을 열복(悅服)시키고 세도를 유지하여, 수백 년

을 전하여도 견고하여 허물어지지 않았던 까닭이다. 오늘날 법도가 행해지지 않고 정사가 이루어지지 

않는 것은 다 기강이 서지 않는 것 때문이다.

해 설

율곡선생은 국가를 사람 몸에 비유한 한유(韓愈)의 글과 주자의 주석을 소개하였는데, 기강을 세우는 

일이란 건강한 사람의 몸에서 맥이 잘 통하듯이 국가의 명령체계나 행정지침이 잘 전달되어 시행되는 

상태를 유지하는 것으로 말하고 있다.

선생은 기강이란 국가의 원기(元氣)라고 말하고 있는데, 원기란 생명의 기운으로 그것이 없으면 사람

이 살아갈 수 없다. 기강이 서지 않으면 국가가 유지되지 않는다는 뜻이다. 

여기서 기강이 무너지는 원인은 사회가 정의롭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. 사회의 정의가 

없어진 가장 큰 원인는 임금을 비롯한 정치 지도자가 사심(私心)이 있어 일을 공평하게 처리하지 못해서 

그렇다고 한다. 가령 관리의 자리에 능력 있는 적임자를 임용하지 못하거나 상벌(賞罰)이 공평하지 못하

기 때문에 기강이 무너진다고 진단했다. 따라서 기강을 바로 세우는 것은 군주부터 먼저 학문을 바르

게 하고 몸을 성실하게 하여 공명정대하게 일처리를 하되, “어진 이를 높이고 능한 이를 부리고, 망령

된 이를 쫓아내고 간사한 이를 제거하며, 실적을 따져서 상벌을 분명히 하면” 기강이 바로 잡힐 것이라 

보았다.

선생이 살았던 당시는 모든 권력이 군주 한 사람에게 쏠려 있었기 때문에 마치 그물의 벼리를 들면 

모든 그물이 딸려 오듯이 기강을 설명했지만, 오늘날은 한 사람을 통해 그렇게 되기가 쉽지 않다. 그렇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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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는 해도 정치지도자나 고위공직자의 자세 여하에 따라 기강이 바로서기도 하고 해이해지기도 한다.

특히 국가 핵심 권력층 인사들의 사심(私心)이 공직기강을 무너뜨려 복지부동과 부정부패가 만연하

게 만든다. 거기다 고위공직자의 임용과정에서 적절치 못한 사람을 등용하는 것도 기강을 무너뜨리는 

요인이 된다. 부적격자를 누가 믿고 따르겠는가? 나아가 입법권을 가진 국회의원들의 잘못된 행태와 

사법권을 쥔 재판관들의 공정하지 못한 판결 또한 법과 형벌이 공평하지 못한 사태를 만들어 기강을 

해이하게 만든다. 나라에 온갖 비리와 탈선과 부정부패가 만연하는 가강 근원적인 요인이 하층부의 힘

없는 시민 때문이 아니라 지도층에 있는 권력자 자신들의 대공지정(大公至正)하지 못한 사심이 가장 큰 

원인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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생각해 볼 문제

1. �모임이나 동아리, 또는 단체를 만들 때 자치적인 규약 내지는 규칙을 만든다. 기강을 확립하는 일과 유사하다고 

할 수 있다. 위에서는 통솔과 연관시켜 기강을 세워야하는 이유를 설명했는데, 수평적 인간관계에서 기강을 바

로 세우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무엇일까요?

2. �기강이 해이해졌을 때 사회적으로 가장 이득을 보는 계층과 가장 피해를 보는 계층은 누구일까요? 오늘날 기강

의 해이로 나타나는 부작용들에 대해 생각해 보고 바로잡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해 보자.

3. �연합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한국 국민의 정부 신뢰도는 2014년 기준으로 전 세계 주요국 가운데 중하위권에 머

문 것으로 나타났다. 특히 한국의 사법제도에 대한 신뢰도는 27%로 조사대상 42개국 중 39위이며, 한국보다 

사법 신뢰도가 낮은 나라는 콜롬비아(26%), 칠레(19%), 우크라이나(12%) 등 3개국뿐이었다고 한다. 우리나라에

는 이전부터 돈 있는 사람들은 처벌을 안 받는다는 ‘유전무죄 무전유죄’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사법에 대한 불신

이 팽배하다. 특히 ‘재벌 총수는 죄를 지어도 감옥에 가지 않는다’는 말이 우리 국민이 대기업에 반감을 갖는 주

원인 가운데 하나이다. 같은 연합뉴스의 보도에 의하면 그동안 개별 사례들만 지적됐는데, 재벌 봐주기가 실제

로 존재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고 한다. 보도에 따르면 우리나라 10대 기업 총수 일가가 집행유예 판결을 받

는 경우는 일반인보다 10% 높았다. 만인 앞에서 평등해야 할 법이 무전유죄, 유전무죄로 비쳐지는 점은 참으로 

걱정되는 일이다. 사법제도를 국민이 신뢰하지 않으면 엄격한 법집행이 어려워지고 이는 사회적 혼란으로 이어

질 수 있다. 지금 대한민국에서 나라의 기강이 바로 서고, 정의가 실현되며, 국민 모두가 법 앞에 평등한 사회를 

만들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 있을까요?

4. �예전에 정부에서 나라의 기강을 잡는다고 불법주차나 도로교통법 위반자, 길거리 노점상, 경범죄, 말단공무원

의 부정부패 등 주로 보통시민들의 생활을 단속하는 경우가 많았다. 그렇다면 이것에 국가의 기강을 잡는 데 실

효가 있었는가? 실효가 없었다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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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『창려문집의 주석』).

한자 풀이와 해설 

�綱 : 그물, 벼리/無 : 없다/則 : 곧/不 : 아니하다/能 : 할 수 있다/以 : ~으로써/自 : 스스로/張 : 베풀다, 크게 하다/絲 

: 실/紀 : 실마리, 벼리/理 : 다스리다

*~則~ : ~하면 ~하다의 조건을 나타내는 말

*不能 : ~할 수 없다의 불가능을 나타내는 말

*以 : 앞의 綱無綱 또는 絲無紀의 문장을 받아 ‘그것으로써’의 뜻이며 생략할 수 있다.

▶중요한 단어 또는 한자성어

*기강(紀綱) : 규율과 법도

해석

그물에 벼리가 없으면 스스로 펼 수가 없고, 실에 실마리가 없으면 스스로 풀 수가 없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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라(『성학집요』).

한자 풀이와 해설 

�紀 : 벼리/綱 : 벼리/者 : 것/國 : 나라/家 : 집안/之 : ~의/元 : 으뜸/氣 : 기운/也 : 어조사/不 : 아니하다/立 : 서다/則 

: 곧/萬 : 일만/事 : 일/頹 : 무너지다/墮 : 떨어지다/未 : 아니다/固 : 굳다, 단단하다/百 : 일백, 모든/骸 : 뼈/解 : 풀

다, 풀어지다

*~者 : ~이라는 것

*~則~ : ~하면 ~하다의 조건을 나타내는 말

*未固 : 단단하지 않다. 未는 ~가 아니다 또는 ~하지 않다의 뜻

▶중요한 단어 또는 한자성어

*국가(國家) : 나라. 춘추전국시대 당시는 제후가 다스리는 나라를 국(國), 대부가 다스리는 나라를 가

(家)라 불렀음

*원기(元氣) : 타고난 기운, 사물이 생겨나는 생기 또는 활동력

*백해(百骸) : 몸을 이룬 모든 뼈

해석

�기강(紀綱)이란 국가의 원기(元氣)이니, 기강이 서지 않으면 만사가 망가지고, 원기가 튼튼하지 않으

면 백해(百骸)가 풀어진다.


